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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오래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할 경우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필자의 경우 먹고 싶었던 것은 자장면이고, 하고 싶었던 것은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다.

나라마다 목욕문화가 다르다. 스파의 원조인 벨기에는 목욕을 치료로 활용한다. 일본인들은 피로를 풀

고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하여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러 가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습관이

없다. 인도는 목욕을 단순히 위생을 떠나 정신의 때를 벗기고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목욕문화는 시대별로 변천되어 왔다. 신라시대에는 목욕이 신체를 깨끗이 하는 청결에서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목욕을 했다.

개방 이후 대중목욕탕이 생기면서 청결과 피로 회복이 목욕문화로 자리 잡았고, 찜질방이 생기면서 사

람들과 담소도 나누고 몸의 피로를 푸는 목욕문화로 진화되었다.

필자는 매주 토요일 오후 늦게 목욕탕을 간다. 목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먼저

샤워를 한다. 샤워를 할 때 흘러 내려가는 비눗방울이 한 주간 동안 쌓였다가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피

로 덩어리처럼 보이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피로 회복의 목욕이다.

샤워를 하고 나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20분 정도 땀을 뺀다. 10분이 지나 온 몸에 땀방울이 송송 맺히

면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몸속의 노폐물이 땀방울 속에 섞여 나오는 것을 느낀다. 또한 땀을 빼고 나

면 혈액 순환이 잘 되어 몸이 가뿐해 지는 것을 느낀다. 사우나는 육체적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한 주

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잡념들을 말끔히 없애주어 정신적 피로도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 치료의 목

욕이다.

사우나를 마치면 다시 샤워를 한 뒤 때를 벗긴다. 일주일 전에 때를 모두 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태

리타월에 묻어 나오는 몸의 때를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온갖 욕심과 근심 걱정에 찌든 모습들을 돌이켜

본다. 크고 작은 유혹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큰 실수나 과오는 없었다 하더라도 생각으로 저질렀던 잘

못들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때를 벗기듯 마음을 정화시켜 본다. 정신 정화의 목욕이다.

때를 다 벗긴 후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샤워를 하면서 새로 시작될 한 주간에 대한 기

대와 다짐을 한다.

규칙적인 활동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모두 이로운 것 같다. 매 주일 목욕탕에 가지 않았더

라면 지금과 같은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나마

가지지 못했더라면 필자의 마음은 지금보다 더 피폐해 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청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공무원 비리 사건이 잊을 만하면 불거지고 있다.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날로 무디어 가고 있는 자신을 칼날을 갈 듯 갈아 주고, 초심을 잃어

가는 자신을 처음처럼 회복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끼이고 있는 몸과 아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 내가 목욕탕에 가는 이유이다.


